
화장품, Phthalate 검출 주의보!
유럽 , 유명 화장품 함유 확인돼 … 200 1년 유해물질로 사용규제

국내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입 화장품 대다수가 환경호르몬인 Phthalate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Phthalate는 2001년 유럽에서 카드뮴에 비견될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물실험 결과 간과 신장, 심

장, 허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유해 화학물질이다.

수입 화장품의 Phthalate 함유 사실은 환경운동연합이 스웨덴의 자연보호협회, 여성환경네트워크, 위해없는

건강보호 등 3개 단체가 최근 조사한 자료를 입수·공개하면서 확인됐다.

스웨덴 3개 단체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과 영국에서 시판되는 향수와 방취제, 헤어무스, 헤어젤, 헤어스프레

이 5개 제품군 34개 화장품 가운데 27개(79%)에 Phthalate가 함유돼 있고 18개(53%)의 제품에서는 2가지 종류

의 Phthalate가 검출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샤넬의 향수 넘버5, 크리스천디올의 포이즌, 랑콤의 향수 트레졸 등에 Phthalate가 함유된

것으로 조사돼 국내에서도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는 화장품의 Phthalate 함유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에게는

어떤 경고도 없는 상태이며, 상당수의 화장품에 Phthalate가 포함돼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의 잠

재성도 짐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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